
경계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힘

2017년에 창단된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(이하 오케스트라)는 학

업과 악기연주는 물론 봉사연주까지 하는 열정적인 청소년들이 모

여 있는 단체이다. 매월 셋째 주를 제외한 토요일 오후마다 2시간씩 

악기별 파트 연습과 전체 합주 연습을 진행한다. 고양문화재단 소속 

‘고양버스커즈’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고양시자원봉사센

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이 특별하게 느껴진다. 봉사연주

는 보통의 경우 몸이 불편하거나 약한 분들을 찾아가는 위문 형태로 

진행된다. 그런데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는 고양버스커즈로 활동

하면서 봉사연주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. 고양특례시에 거주 중인 외

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음악회,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악회, 시민들을 

위한 무료 음악회 등 관람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봉사연주를 시도

했다. 이남순 단장은 이를 통해 시민들 가까이에서 음악으로 함께 공

감하고 소통하는 봉사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. “2017년 8월 화

정문화광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한 첫 연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

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음악을 감상하거나 많

은 박수로 격려해줬어요. 그때의 감동이 지금까지 봉사연주를 계속

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”

‘희망이’ 꽃피다 ㅣ 드림하이

마음 열고 귀 기울이는 시간

‘청소년(靑少年)’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를 의미하는 

만큼,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에 

이를 만큼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한다. 선배와 후배들은 학

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스스럼없이 서로 나누고 조언 

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난다.

음악으로 소통하는 법도 단체 안에서 서로 배워간다. 이철

우 지휘자 선생님을 포함한 7명의 전문 선생님들과 파트별 

악기 단원들은 함께 곡 연습을 하고,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

는 추가 연습을 통해 다른 단원들과의 실력 격차를 줄여나

가고 있다. 

올해 오케스트라는 고양특례시 소방관들과 가족을 위한 음

악회를 기획 중이다. 훗날 고양특례시를 전 세계로 널리 알

리는 민간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. 

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

한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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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통과 화합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중

요한 태도 중 하나다. ‘나의 소리’에서 ‘우리의 

소리’로 조율하며 만들어가는 고양청소년필

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를 통해 함께 살아

가는 법을 자연스레 익힌다. 무한한 잠재력으

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꿈의 여정을 

따라가 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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